빛과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
                                                            성 명:  김영애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연락처: 010-7573-****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자라고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지 10년 즘 되었을 때 빛과 진리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는 계기는 성경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인도하는 자매가 매우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알고 보니 그 자매에게 성경을 잘 알려주는 모임이 있어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빛과 진리 교회 오리엔테이션 반을 다녀보니까 정말 제가 33년 동안 궁금해 하는 모든 문제를 다 성경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희귀난치성질환-혈소판무력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늘 죽음과 인생의 의미 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알려주시는 빛과 진리 교회에서 이 해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고 가는지, 내가 무엇을 때문에 태어났는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사는지 다 성경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훈련해 나아가야겠다고. 그 때가 2010년 2월말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모임을 하면서 어느 것 하나 성경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근거로 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HTC 2번을 걸쳐서 현재 LTC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언론과 방송에서 보도한 것처럼 한 번도 무엇을 강요 받은 적이 없고, 모두 다 성경 말씀의 근거로 하여서 제가 자원해서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울을 조금씩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저는 이렇게 영적인 공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과 리더님들의 도움으로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제가 대학교까지 가게 되었고 지금은 수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운동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마라톤도 여러 번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친지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영애가 정말 ‘용’됐다고 감탄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친지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저는 제 방에 꽁꽁 숨어 있었든 사람인데, 빛과 진리 교회 모임에 와서 먼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약했기에 받을 줄만 알았던 제가 이제 섬기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다른 사람을 요리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성경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목사님 과 리더님들과 교회를 잘못 보고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사)평화나무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히며
위 내용은 진실만을 기록하였음을 서명합니다.
2020년 5월 10일
빛과 진리 교회 성도: 김영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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